
�K�B�S가� 방송� �8�0년� 특별� 기획으로� 

�2�0�0�7년� �7월� �2�8일�(토�)�,� 방영한� 룏백남준� 

춤추는� 광시곡�(狂詩曲�)룑을� 시청했다�.

광시곡�(�R�h�a�p�s�o�d�y�)은� 민족적굛시사적

인� 느낌을� 가지는� 자유로운� 형식의� 기

악곡을� 뜻한다�.

벽두에� 넥타이� 자르기� 장면부터� 시작

된� 이색적인� 화면이� 나에게는� 환상적이

고� 놀라웠다�.

연주하던� 피아노에� 머리를� 받는� 장

면�,� 뉴욕� 거리에서� 바이올린을� 줄에� 묶

어� 끌고� 다니는� 장면�,� 연주하던� 바이올

린을� 책상� 위로� 던지는� 장면�,� 무대에� 누

워서� 첼로를� 연주하는� 여인� 상등� 나로

서는� 이해하기� 어려운� 화면들이� 계속되

었다�.

전통예술을� 벗어나� 전위예술로� 간다

는� 설명�,� 설치예술굛비디오� 예술� 굛피아노� 

등을� 포함한� 종합예술이라는� 설명�,� 미

디어� 예술이라는설명� 등� 여러� 가지� 시

각으로� 이야기가� 진행되었지만� 나에게

는� 알� 듯� 모를� 듯한� 설명이었다�.

백남준�(白南準�,� �1�9�3�2�-�2�0�0�6�)씨와� 나� 사

이에는� 경기중학� 선후배라는� 것� 외에는� 

별� 인연이� 없다�.� 그는� �4�7회� 졸업생이고�,� 

나는� �3�7회� 졸업생이다�.� 굳이� 또� 하나의� 

인연을� 찾는다면�,� 그가� �1�9�9�5년� 제�5회� 호

암상�(예술부문�)을� 수상했을� 때�,� 나를� 보

고� 이름� 가운데� 자�(룏彝룑� 자를� 말함�)가� 

너무� 어려우니� 바꾸는� 것이� 좋겠다고� 

하며� 담소를� 나누었던� 일이다�.

나는� 그에� 관하여� 별로� 아는� 것이� 없

었지만� 현재� 하와이에서� 거주하고� 있는� 

나의� �6촌� 처남인� 정기석�(鄭冀錫�)� 형과

는� 절친한� 사이여서� 정� 형으로부터� 가

끔� 백� 씨에� 관한� 이야기를� 듣곤� 했다�.

수상식에는� 그의� 부인� 구보다� 시게코

�(久保田� 成子�)� 여사도� 와� 있었는데� 과

묵한성품인� 것� 같았다�.

독일에서� 공부하고� 활약했던� 그는� 

�1�9�6�5년에� 뉴욕에서� 미국� 최초의� 개인전� 

룏전자예술룑을� 열어� 비상한� 관심을� 끌고� 

미국과의� 인연을� 맺기� 시작했다�.� 그는� 

미국에서� 몇� 차례� 회고전을� 개최하기도� 

했다�.

�1�9�9�2년에는� 한국� 최초� 회고전이� 국립

현대미술관에서� 열렸다�.

�2�0�0�6년� �1월� �2�9일�(현지시간�)� 백남준� 씨

는� 미국� 마이애미� 자택에서� 타계했다�.� 

비보가� 전해지자� 전� 세계가� 애도했다�.� 

유해는� 그의� 활동� 무대였던� 뉴욕으로� 

옮겨졌다�.

�2월� �4일�,� 뉴욕� 맨해튼� 매디슨� 애비뉴

의� 프램크캠벨� 장례식장에서� 거행된� 영

결식에서는� 아무도� 예상� 못� 했던� 깜짝� 

퍼포먼스가� 벌어지기도� 했다�.� �4�0�0여� 명

의� 조문객이� 백� 씨가� 평소에� 연출했던� 

퍼포먼스를� 흉내� 내� 넥타이� 자르기를� 

재현한� 것이다�.

영결식의� 클라이맥스는� 존� 레논의� 부

인� 오노� 요코� 여사가� 백� 씨의� 조카인� 켄� 

하쿠다� 씨의� 넥타이를� 자른� 일이다�.� 그

러자� �4�0�0여� 명의� 조문객도� 미리� 준비된� 

가위로� 옆자리� 조문객의� 넥타이를� 잘랐

다�.� 조문객들은� 잘라낸� 넥타이� 조각들

을� 백� 씨의� 시신� 위에� 바치며� 예술의� 거

장에� 대한� 존경을� 표했다�.� 넥타이� 자르

기는� �1�9�6�2년�,� 백� 씨가� 독일에서� 플럭서

스� 그룹을� 창시한� 요세프� 보이스를� 만

난� 뒤� 관객의� 넥타이를� 잘랐던� 파격적

인� 퍼포먼스에� 연유한� 것이었다�.

우리나라에서는� �1월� �3�1일�,� 과천� 국립� 

미술관에� 소장되어� 있는� 그의� 작품� 룏다

다익선룑�(�1�9�8�8�)� 앞에� 분향소가� 설치되어� 

조문객들을� 받았고�,� 모교인� 경기고등학

교� �1�0�0주년� 기념관에서는� �3일� 오후�7시

에� 룏백남준� 추모의� 밤� 이� 개최되었다�.� 

그의� 작품은� 전� 세계에� 산재해� 있는데�,� 

우리나라에도� �2�5�0여� 점이� 있는� 것으로� 

알려져� 있다�.

전� 세계가� 칭송하고� 있는� 백남준의� 

예술에� 대해� 나는� 너무나� 지식이� 없다�.� 

�K�B�S가� 방영한�,� 룏백남준� 춤추는� 광시

곡룑을� 시청해도� 나는� 이해하기� 힘든� 부

분이� 많았다�.

나는� �7월� �3�1일� 오후에� 셋째� 딸� 동희

�(松澤�)와� 함께� �K�B�S� 신관� 특별전시실에� 

마련된� 룏방송� �8�0년� �K�B�S� 특별전� �-백남

준� 비디오� 광시곡�(�N�A�M� �J�U�N�E� �P�A�I�K� 

�R�h�a�p�s�o�d�y� �i�n� �V�i�d�e�o�)룑을� 관람했다�.� 

설명하는� 가이드의� 말을� 들어도� 이해

하기� 어려운� 부분이� 많았지만�,� 동희의� 

설명에는� 이해� 가는� 점이� 많았다�.

이� 특별전에서는� 백남준� 씨의� 황금시

대에� 해당되는� �1�9�8�4�~�2�0�0�1년� 작품을� 집중� 

조명하고� 있는데�,� 특히� 가로� �1�0미터�,� 세

로� �6미터의� 전자� 룏거북룑을� 비롯해� �3�0여

점의� 중대형� 출품� 작품들이� �8�0�0여� 개� 모

니터로부터� 전자� 빛을� 발산하고� 있어서� 

미학적� 현기증을� 유발하기도� 했다�.� �1�6�6

개의� 텔레비전� 모니터를� 사용한� 초대형� 

전자� 룏거북룑은� �1�9�9�3년에� 독일에서� 제작

되었으며� 국내에서는� 처음으로� 선보인� 

작품이다�.

�1�9�9�1년� 작품인� 룏�M� �2�0�0�-�V�i�d�e�o� �W�a�l�l룑� 

또한� 눈길을� 끌었다�.� 흘러나오는� 음악

을� 듣자� 동희는� 금세� 모차르트의� 룏레퀴

엠�(�R�e�q�u�i�e�m� 망자를� 위한� 미사곡�)룑이라

고� 알려� 주었다�.� 

그러고� 보니� �2�0�0�6년� �1�1월� �2�5일�,� 예술

의� 전당� 콘서트홀에서� 콘센투수� 무지쿠

스� 빈�(�C�o�n�c�e�n�t�u�s� �M�u�s�i�c�u�s� �W�i�e�n�)의� 연

주와� 쇤베르크� 합창단�(�S�c�hö�n�b�e�r�g� �C�h�o�r� 
�W�i�e�n�)의� 노래를� 들은� 일이� 생각났다�.� 

문외한인� 나에게도� 모차르트의� 룏레퀴

엠룑은� 감동적이었다�.� �V�i�d�e�o�W�a�l�l은� 작은� 

미디어를� 집합하여� 만든� 거대한� 벽인데� 

백남준�,� 요셉� 보이스� 등� 전위� 예술가들

의� 모습이� 나타난다�.� 훌륭한� 배경음악

도� 일품이다�.

어쨌든� 백남준� 씨가� 비디오아트의� 창

시자요� 매체� 예술의� 대부라는� 것을� 알

게� 되었으며�,� 그의� 천재적� 예술성과� 창

작성을� 이해하게� 됐다�.

백남준� 씨의� 위대함을� 이해하려고� 많

은� 노력을� 해봤지만� 역시� 내� 자신은� 행

위� 예술에� 대하여는� 수준� 미달임을� 알

게� 되었다�.� 

백남준의� 예술에� 대하여� 나는� 마이동

풍� 형�(型�)이나� 우이독경� 형� 인간에� 불

과하다는� 점을� 솔직하게� 자인�(自認�)할� 

수밖에� 없다�.

文藝 2012년 5월 1일 (화요일)6　　　　　　　　　제 443 호

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

병중의 그윽한 회포

病中幽懷

꿈을 적다

記夢

봄� 들어� 누운� 지도� 열흘이� 넘고� 보니� � 春來伏枕動經旬

약물로� 날� 지탱차니� 갖은� 신고� 괴롭구나�.� � 藥餌扶吾備苦辛

새벽� 해� 처마� 들자� 새들은� 지저귀고� � 晨旭入簷禽語好

낮� 바람� 나무에� 부니� 빗소리� 새로워라�.� � 午風吹樹雨聲新

룏쯧쯧룑이라� 허공에� 쓰며� 뜬세상� 슬퍼하고� � 書空咄咄憐浮生

눈� 감고� 아스라이� 옛� 사람� 꿈을� 꾼다�.� � 合眼依依夢故人

뉘� 알리� 병중의� 위태한� 때� 도� 얻음을� � 誰識病中危得道

이� 마음� 어데서든� 천진을� 드러내리�.� � 此心隨處露天眞

꿈속에� 외론� 배를� 강가에� 대고� 보니� � � 夢泊孤舟江水涯

버들� 강변� 한� 갈래� 굽이굽이� 이어졌네�.� � 柳邊一逕斜復斜

시냇가� 양편엔� 빨래하는� 아가씨들� � 溪東溪西浣紗女

골목의� 아래위론� 술을� 파는� 집들이�.� � 巷北巷南沽酒家

모래밭엔� 갓� 나온� 부들의� 작은� 새잎� � 淺沙初茁小蒲葉

더딘� 해에� 팥배나무� 꾸벅꾸벅� 조는� 듯�.� � 遲日欲睡甘棠花

다리께� 주막에서� 좋게� 한잔� 하려는데� � 恰向橋頭謀一醉

개굴개굴� 관가� 연못� 개구리를� 어이하리�.� � 奈此閤閤官池蛙

석주집 권필선생

(역자 : 정민 교수,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)

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

마이동풍 Ⅱ: 백남준 광시곡

 시이 달 의

청하 권 대 욱

월출산�(고�8�0�9�m�)은� �1�9�8�8년에� 지정된� 

월출산국립공원의� 중심에� 있으며� 전남� 

영암군� 영암읍� 군서면과� 강진군� 성전면

에� 걸쳐있는� 석영반암� 화강암� 등의� 암

봉으로� 이루어진� 명산이다�.

월출산의� 명칭은� 삼국시대에는� 월라

산이라고� 불렀고� 고려� 조선시대에는� 월

출산으로� 이름� 부쳐졌다�.� 산세는� 암봉

이� 뾰족� 뾰족하고� 골짜기는� 경사가� 급

하다�.

영암읍에서� 바라보면� 평야지대� 지평

선에� 우뚝� 솟은� 용태를� 볼수� 있고� 보름

달이� 뜰� 때에는� 야경� 또한� 신비의� 장관

이다�.� 대중가요에� 불리는� 룏영암� 아리랑룑� 

또한� 이곳의� 풍광을� 잘� 나타내는� 가사

로� 손색이� 없다고� 할� 것이다� �.� 이산의� 

최고봉은� 천황봉인데� 이� 봉우리를� 중심

으로� 동족� 강진쪽으로는� 사자봉이� 있고� 

영암� 쪽으로는� 장군봉이� 솟아있다�.� 남

쪽으로는� 금릉� 경포대� 계곡의� 맑은� 물

은� 시원한� 계류를� 이룬다�.� 서쪽으로는� 

바람재에서� 구정봉�(고�7�3�8�m�)이� 뻗어있

다�.� 구정봉에는� �9곳의� 샘이� 있는� 곳이

다�.� 움푹� 파여진� 바위샘이� 대부분이다�.

월출산� 등산의� 시작은� 영암읍에서� 출

발하여� 천황사� 입구� 민박단지에서� 걸어

서� 구름다리를� 걷는다�.� 이� 구름다리는� 

월출산의� 명물이다�.

계곡을� 가로지른� 지상의� 높이는� �1�2�0�m

이고� 전장은� �5�2�m� 폭은�1�.�6�m의� 튼튼한� 철

다리이다�.

이� 다리를� 지나� 천왕봉을� 올라� 구정

봉을� 거쳐� 바람재를� 지나고� 갈대밭이� 

펼쳐지는� 미왕재� 내리막길로� 도갑사에� 

이른다�.

이� 코스는� 월출산� 능선을� 종주하는� 

코스로� 약� �5시간에서� �6시간이� 소요된다�.� 

등산� 시간에� 구여를� 받는다면� 종주코스

를� 택하지� 말고� 천황사에서� 천황봉까지� 

올라갔다가� 다시� 내려오는� 등산방법이� 

가장� 알맞을� 것이다�.� 최고봉에서� 동시

남북을� 모두� 조망할� 수� 있으니� 좋은� 방

법이� 될� 것이다�.

이와� 반대� 방향인� 도갑사에서� 천황봉

으로� 올라왔다가� 다시� 내려가면� 또한� 

등산� 시간을� 조정할� 수� 있을� 것이다�.� 이� 

�2가지� 방법은� 등산� 소요시간을� 약� �3시� 

간� 잡으면� 충분할� 것이다�.

이� 이외의� 등산� 코스는� 금릉� 경포대� 

계곡에서� 바람재까지� 또는� 도갑사에서� 

미왕재� 까지� 갔다가� 돌아오는� 코스는� 

약� �1시간� �3�0분이� 소요되며� 가벼운� 등산

코스이다�.

이제� 월출산의� 명소를� 찾아� 등산하면

서� 재미있는� 사실을� 알아보자�.

월출산의� 주능선인� 천황봉에서� 늘� 바

람이� 세차게� 부는� 바람재까지� 걷다가� 

보면� �1�k�m� 구간� 내에� 남근�(男根�)바위와� 

마주친다�.

이� 힘� 있게� 우뚝� 솟은� 남근� 바위는� 그� 

높이가� �1�0�m는� 족히� 된다�.

이를� 지나서� 구정봉� 아래� 동굴의� 길

이가� �1�0�m정도� 되는� 여근�(女根�)바위를� 

본다면� 월출산은� 음양의� 조화를� 함께� 

가지고� 있는� 조물주에게� 감탄할� 수밖

에� 없다�.� 등산객은� 모두� 그곳에서� 사진

을� 찍는다�.� 여근� 바위� 굴속에서� 임란때

에� 여자들이� 베를� 짯다고� 하여� 베틀� 바

위� 라고도� 한다�.

또한� 구정봉� 아래� 용암사지에는� 마애

여래좌상�(국보제�1�4�4호�)이� 있다�.� 그� 마

애상은� 바위를� 사진틀� 같이� 직사각형으

로� 파내어� 그� 안에� 불상을� 양각한� 것이

다�.� 이는� 신라시대� 불교� 미술을� 살펴볼� 

좋은� 기회가� 될� 것이다�.

월출산� 일대에는� 절과� 옛� 절터가� 있

는데� 천황사� 무위사� 대성사� 도갑사� 용

암사지� 등이� 있다�.� 특히� 도갑사는� 도선� 

국사가� 창건하였는데� 왕인� 박사� 유적지

에서� 약� �1�k�m� 거리에� 있는� 비둘기� 숲인� 

구림�(鳩林�)마을에서� 신라말기에� 도선� 

국사가� 태어나자마자� 그� 마을에� 버려진� 

상태에서� 비둘기들의� 보호를� 받아� 생명

을� 구하고� 그곳에서� 장성하였다는� 전설

이� 전래되어� 오고� 있다�.

도갑사에는� 해탈문�(국보� 제�5�0호�)과� 

석조여래좌상�(보물� 제�8�9호�)등을� 살펴보

기� 바란다�.� 월출산으로� 가는� 길목인� 이� 

구림마을은� 또한� 왕인� 박사가� 태어나고� 

성장하고� 학문을� 닦은� 곳이다�.

왕인� 박사는� 백제� 근수구왕때� 학자였

다�.� 왕의� 명을� 받아서� 일본국에� 논어� �1�0

권과� 천자문� �1권을� 가지고� 일본에� 건너

가� 유학과� 한학을� 전하여� 일본의� 문화

발전을� 가져온� 큰� 역할을� 한� 인물로� 알

려지고� 있다�.

이러한� 역사적인� 사실이� 일본� 고지끼

�(古事記�)와� 니혼쇼끼�(日本書記�)에� 기록

되어� 있다�.� 우리나라에서는� 그� 기록을� 

찾을� 수� 없다�.

그는� 일본에� 살면서� 일본� 조정의� 학

문에� 관한� 일을� 맡아� 자손대대로� 살

았다고� 한다�.� 특별히� 구림마을에서� 약� 

�1�k�m� 떨어진� 성기동�(聖基洞�)에� �1�9�8�7년

에� 왕인사당을� 세웠고� 그� 주위를� 공원

화� 하였다�.� 왕인� 박사에� 대한� 한국과� 일

본국가의� 친선문화� 교류행사를� 매년� 벚

꽃� 피는� �4월� 달에� 그� 곳에서� 다양한� 축

제� 형식으로� 치러지고� 있다�.� 이때를� 맞

아� 등산과� 관광과� 축제� 참여는� 큰� 보람

이� 있다고� 생각한다�.

월출산으로� 가는� 교통편은� 호남고속

도로� 광산�I�C를� 나와서� �1�3번� 국도로� 해

남� 방향으로� 나주를� 거쳐� 영암으로� 들

어오면� 된다�.� 서울에서는� 자가용으로는� 

약� �5시간� 걸린다�.� 대중교통은� 서울� 고속

버스터미널에서� 승차하면� 된다�.� 

숙식은� 농산물과� 해산물이� 풍부한� 영

암에서� 또는� 월악산자락� 모텔� 민박단지

에서� 남도의� 정취를� 느낄� 수� 있다�.

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

월출산(月出山)

투 고

▣ 향촌 권 오 창 

서울 성곽에 서서

익어가는� 봄이� 성벽을� 오르고� 있다

영춘화� 꽃� 이파리� 

넉장거리로� 들누운� 심우장� 오름길에

만해� 웃음� 한� 가닥이� 솔바람에� 실려와� 

성북동� 오름길� 

헐떡이는� 숨소리는� 성곽계단� 길에� 널어두고

황사� 머물던� 창공� 밑에� 혼자� 서성인다

하필이면� 오월� 날에� 낙화를� 안겨주고� 

연푸른� 담쟁이넝쿨� 얽힌� 전설을� 이야기하

는지� 

사랑을� 노래하는� 산새들만� 알� 것이라는데

하품� 한� 번� 내지르는� 봄의� 날은� 

서울성곽에� 가두어져� 있다

성냥갑� 같은� 도시에� 갇혔던� 

우스운� 존재� 하나�,� 개미처럼� 탐욕스런� 내� 

영육은� 

익어가는� 봄의� 정령이� 되어� 

이� 성곽을� 탈출하려� 한다

매정한� 성벽의� 봄은� 

명년의� 날까지� 구속하고� 있다

다시� 새봄이� 없는� 것을� 예비하고� 있다

<지난호에 이어>

-공자께서 말씀하셨다.

룕착한� 것을� 보거든� 아직도� 부족한� 것� 

같이� 하고�,� 착하지� 못한� 것을� 보거든� 끓는� 

물을� 더듬는� 것과� 같이� 하라�.룖

[解說]

다른� 사람이� 선을� 행하는� 것을� 보거든� 

자기는� 도저히� 거기에� 미치지� 못� 하는� 것� 

같이� 하여� 더욱� 선을� 행하기에� 힘쓰고� 악

을� 행하는� 것을� 보거든� 마치� 손으로� 끓는� 

물을� 만졌을� 때처럼� 악을� 멀리� 하라�.

第二章 省心

항상� 행동과� 마음을� 반성하고� 
남을� 배려하는데� 힘쓰라�.
사람은� 무엇보다� 道를� 즐기고� 올바른� 

길을� 감으로써� 즐거움을� 느낄� 수� 있다�.

스스로� 살피라� 함은� 마음속에� 그릇됨이� 

없도록� 하는� 것이요� 행실을� 바르게� 가지

도록� 하기� 위함이다�.� 

앞을� 못� 보는� 사람이� 밤에� 등불을� 들

고� 길을� 걷고� 있는데�,� 그와� 마주친� 사람이� 

룕정말� 어러석군요�?� 앞을� 보지도� 못하면서� 

등불을� 왜� 들고� 가십니까�?룖� 하니� 장님께

서는� 룕당신이� 나와� 부딪치지� 않게� 하려고

요� 이� 등불은� 나를� 위한� 것이� 아니라� 당

신을� 위한� 것입니다�.룖� 

남에게는� 비록� 어리석게� 보었으나� 등

불은� 누구도� 감히� 생각할� 수� 없는� 배려였

다�.� 배려� 할� 줄� 아는� 사람이� 진정한� 행복

한� 사람이라� 할� 수� 있지� 않을까�?

이미� 심상치� 않은� 즐거움을� 누렸거든� 

언제� 닥칠지� 모르는� 근심을� 막도록� 애써

야� 한다�.� 

[解說]

짐작치� 못한� 즐거움이� 있으면� 짐작할� 수� 

없는� 근심이� 뒤� 따라오기� 마련이다�.� 즐거

움을� 누릴� 때에도� 항상� 몸가짐을� 조심하여� 

근심거리를� 미리� 막아야� 하는� 것이다�.� 

조금� 부귀해졌다고� 오만불손�(傲慢不

遜�)하게� 처신하면� 그것이� 근심과� 재앙의� 

씨앗이� 된다�.� 곡식의� 이삭은� 익어갈수록� 

고개를� 숙인다�.� 인간도� 부귀해� 질수록� 겸

손한� 마음과� 태도를� 잃지� 말아야� 한다�.� 

� <다음호에 계속>

古  訓  新  鑑
▣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

특별연재

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� 총재�(본원� 명예

총재�)이신� 又岡� 權彝赫�(�9�0굛김포굛추밀공

파� �3�4世�)께서� 지난� �3월� �2�0일� 신광출판사

刊으로� 룏인생의� 졸업과� 시작룑이란� 에세이� 

�7번째를� 발간했다�.

이책은� 권총재님께서� 올해� �9순을� 맞이

하면서� 새로운� 인생의� 시작이라고� 믿으

면� 희망이� 생기고� 용기가� 생기며� 새로운� 

뜻을� 찾고� 이에� 걸� 맞는� 나날을� 보내자고� 

자신에게� 다짐하면서� 지난� 한해동안� 쓴� 

글과� 구순을� 맞이하는� 심경�,� 인생의� 정점� 

두� 편이� 수록되어� 있다

�9순을� 맞이하여� 첫째로� 본인이� 지내온� 

인생에� 충분한� 윤기가� 깃들지� 못했었다

는� 점을� 들고� 있으며� 그러나� 젊은� 시절에

는� 비교적� 윤기가� 풍부한� 삶을� 지니고� 있

다는� 평을� 듣기도� 하였다고� 말하고� 있다�.� 

다음으로는� 유머가� 부족한� 인생을� 걸어

왔다�.� 그러나� 구순을� 맞이하면서� 두가지

의� 인생의� 초점을� 맞추려고� 생각하고� 있

다�.� 그리고� 또� 한가지는� 구순을� 맞이하니� 

작년�(�2�0�1�1년�)처럼� 천재�(天災�)와� 인재�(人

災�)가� 뒤범벅이� 되는� 일이� 올해부터는� 자

취를� 감추었으면� 하는� 것이다�.

구순을� 맞이해서도� 저자의� 인생� 모토의� 

하나인� 청춘만세�(靑春萬世�)를� 견지하고

자� 하는� 마음에는� 아무런� 변화가� 없다는� 

점을� 새삼� 강조하면서� 올해� 부터는� �9�0청

춘� 이라는� 말을� 유행시키고자� 하는� 생각

이� 문득� 든다고� 말하고� 있다�.

그리고� 몇� 살을� 인생의� 정점으로� 하느

냐는� 개인에� 따라� 다르다�.

필자는� 이� 문

제에� 대하여� 비

교적� 빈번하게� 

생각해� 왔는데� 

�9순을� 정점으로� 

하기로� 했다�.� 즉� 

�9순� 때까지� 인

생길을� 오르고� 

그후부터는� 내려가는� 것이다�.

�9순을� 인생의� 정점의� 해로� 삼아� 등산하

고� 그후부터� 하산한다는� 이야기이다�.� 인

생의� 하산길에� �3가지� 조건으로� 사는� 보람

을� 위한� 목표를� 세울� 것�,� 건강할� 것�,� 경제

적� 조건을� 갖출� 것� 등을� 제시하면서� 모든� 

어려움을� 수용하고� 남은� 인생을� 즐겁게�,� 

행복하게�,� 건강하게�,� 아름답게� 지내는� 것

이� 최상의� 방법이라고� 말하고� 있다�.

현� 한국아카이브즈포럼�,� 우강건강포럼� 

대표로� 크게� 활동하면서� 룏지금룑� 이시간을� 

가장� 룕貴룖하고� 룕重룖하게� 생각하면서�,� 生

�(삶�)을� 찬미해� 가고� 있다�.

� (권오복 편집위원)

又岡 權彝赫 본원 명예총재

룏인생의 졸업과 시작 룑 에세이 7집 발간


